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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수, 몰아치기의함정
석유화학기업들이플랜트정기보수를본격화하고있는모양이다.
1년 혹은 2-3년 동안쉴새없이가동했으니정기보수를실시하는것은당연하고, 앞으로일어날수도있는불의
의사고에대비해서라도정비는필수불가결한요소이다.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는 오퍼레이터들의 치밀함과 한국인 특유의 손재주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플랜트사고가적은편이지만, 외국에서는크고작은사고가끊이지않고있다.
플랜트 사고는 운전 미숙이나 운전자들의 정신적 해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보수를 소홀히 한 것도 많은 영향
을주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해가바뀌면정기보수일정을잡아정비에나서는것은당연지사라할것이다.
그러나 2010년 정기보수일정을살펴보면상당한문제가있지않나생각된다. 특히, 일본을비롯해한국, 타이
완등동북아시아 3국이심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예년과다르게정기보수를 2월부터시작해 3-5월에몰아치기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이다. 물론 3-5월이나 9-
10월에정기보수가많은것은일반적이나 2010년에는지나칠정도로몰려있다는것이일반적인의견이다.
일본석유화학기업들이 3-5월에집중적으로정기보수를실시할계획이고한국과타이완이뒤를따르고있는모
양새로 자칫하면 3국의 석유화학기업들이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담합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물론, 중국의석유화학제품수요가 2009년에비해줄어들것으로예상되고있어공급을줄임으로써가격을유
지하겠다는생각을모르는바는아니나, 그렇다고인위적으로정기보수를집중시켜가격강세를유지시키겠다는
것은무리가따른다고아니할수없다.
그것도플랜트자체의일정에따라정기보수를실시하기보다는인위적으로조절했다는인상을주면서까지집중
시켜야할필요성이있을지의문이아닐수없다.
중국경제가 1/4분기에양호하게돌아간후 2/4분기또는 3/4분기부터급격히악화되거나석유화학제품수요
가 줄어들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기보수를 집중시킨 작전이 물거품으로 돌아감은 물론 반대로 가격폭락을 유발
할수도있기때문이다.
중국경제가예상과는다르게매년 8% 이상성장하고있어별문제가없을것으로보이지만중국도인플레압력
이상당하고부동산투기가심상치않다는점에서깊이생각할필요가있을것이다.
정기보수를집중시킨작전이역효과를발휘해스스로의발등을찍을수도있음을되새겨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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